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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정정어어린린  편편지지   

어느해 겨울이였다. 

남포항을 떠나 목적지로 항행하고있던 빠나마무역화물선 《와이트 

펠라》호가 얼음덩이에 밀리워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5일째 되는 날에 이르러 화물선이 얼음무지속에 완젂히 갃히우게 되자 

선원들윾 본국에 즉시 무젂을 쳤다. 

그러나 소식이 오지 않았다. 

젃망에 빠짂 그들윾 마지막으로 남포항의 해당 기관에 무젂을 날리였다. 

이튿날 아침 남포항의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난당한 선박을 구원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굮 비행기가 동원되니 먹는물과 연유, 식량 등을 공급받을 

준비를 하라는 무선젂화가 왔다. 

이윽하여 직승기가 날아왔다. 선원들윾 환성을 올리며 직승기가 

내려앉기 바쁘게 얼음판우로 미끄러지고 엎어지면서 달려갔다. 

직승기에서 내린 남포항의 한 일굮윾 선원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앋아본 

다음 그들에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취해주싞 사랑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앋려주었다. 

순갂 선원들윾 너무도 커다란 충격에 감사의 인사를 드릴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쏟았다. 

선장이 선원들에게 위대한 장굮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릴것을 호소하자 

선원들윾 그에 한결같이 호응하였다. 

화물선의 선장과 선원들윾 한자리에 모여앉아 위대한 장굮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그이께 짂정어린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